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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포 즉시 보도

배포일시 2018. 4. 10.(화)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국내대책과

담당과장 박정현 과장(044-203-4140) 담 당 자 조유미 사무관(044-203-4144)

한․미 FTA 발효 5년간 이행상황평가 결과

- 한미 FTA는 양국교역의 균형적 확대에 기여 - 

- 교역증대를 통해 경제성장과 후생증가에도 기여 -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‘18. 4. 6.(금) 대외경제정책연구원, 한국농촌경제

연구원,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공동연구한 「한․미 FTA 이행상황 

평가보고서」를 국회에 제출했다.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1. 종합평가 : 한·미 FTA는 상호 호혜적

□ 한·미 FTA 발효(‘12.3월) 이후 세계무역 둔화세 속에서도 양국 간 

교역액은 증가했으며, 양국 수입시장에서의 점유율도 확대 

* (연평균 교역증감률(‘12～‘16)) 수출 대세계△2.5%, 대미3.2% 수입 대세계△6.0%, 대미△0.1%

* (시장점유율 (‘11→‘16)) 한국 수입시장 내 미국의 시장점유율 8.5%→10.7%

미국 수입시장 내 한국의 시장점유율 2.6%→3.2%

□ 우리는 상품수지, 미국은 서비스수지 흑자 확대

* 발효전 5년(‘07～‘11년) 대비 발효후 5년간(‘12～‘16년) 상품수지는 127.9억불,

서비스수지는 △29.3억불 증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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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교역효과 : 한·미 FTA는 양국 상품무역의 균형적 확대에 기여

※ 발효전후 5년 연평균 비교 : (이전) ‘07～‘11 (이후) ‘12～‘16

□ (총평) 자유무역협정(FTA) 교역효과(교역증가분 중 FTA가 기여한 정도)는 

기여 금액은 우리나라가, 기여율은 미국이 더 큼 

o 전체 수출 증가분(184억 달러) 중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수출 증가

분은 31.6억 달러(17.2%)～66.3억 달러(36.0%), 전체 수입 증가분

(56.1억 달러) 중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수입 증가분은 20.5억 달러

(36.5%)～26.6억 달러(47.4%)

* 발효전후 5년간 연평균 수출액 : 473.2억 달러→657.2억 달러(38.9%) 증가

발효전후 5년간 연평균 수입액 : 381억 달러→437.1억 달러(14.7%) 증가

□ (산업별) 수출효과는 자동차 등 수송기기, 기계, 철강·비철금속,

화학·고무·플라스틱 부문에서 주로 발생하였으며, 수입효과는 농축

수산식품업, 화학·고무·플라스틱, 자동차 등 수송기기에서 발생

FTA 이후 산업별 수출 증감액 및 FTA 효과  FTA 이후 산업별 수입 증감액 및 FTA 효과

※ 수출확대는 관세인하요인과 함께 자유무역협정(FTA)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다양한

기회요인을우리기업이적극활용한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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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서비스, 투자 

□ (서비스) 수출은 자유무역협정(FTA) 발효전후 5년 대비 13.6억 달러(152억 달러 

→ 165.6억 달러, 9.0%), 수입은 42.9억 달러(248.5억 달러→291.4억 달러, 17.3%) 증가 

o 자유무역협정(FTA)으로 인해 교역과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이에 

수반되는 기타사업서비스, 여행 부문의 수출입이 증가하였고, 지

재권사용료의 대미수입도 증대 

□ (투자) 한․미 자유무역협정 발효 후 양국간 투자는 큰 폭으로 증가했

으며, 협정이 양국간 투자 확대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 

o 자유무역협정(FTA) 효과는 대미 투자증가분(28.3억불)의 35.0%(9억 8,911만 

달러), 대한 투자증가분(10.8억불)의 29.3%(3억 1,630만 달러)로 추정

4. 경제적 효과 : 경제성장, 후생증가, 일자리 창출에 기여 

□ 한․미 자유무역협정(FTA)은 양국간 교역 증대를 통해 경제성장과 

후생증가에 이바지 했으며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 역할

o (성장, 후생효과) 실질 국내총생산(GDP)은 발효후 5년간 0.27%～0.31%

소비자후생은 40.9억 달러～54.7억 달러 증가

o (생산, 고용효과) 생산액은 4.18조원～11.8조 원 증가,

일자리는 16,803개～57,463개 창출

* 성장, 후생, 고용은 발효후 5년간 누적효과, 생산은 발효후 5년간 연평균

※ ‘11년 사전영향평가(단기, 5년)와의 비교

성장 효과 소비자후생 효과 생산 효과 고용 효과

0.02% 5.3억 달러
4조 6,837억 원

* 제조업4.2조원, 농업4,668억원, 수산업169억원
4,300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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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국내보완대책 : 농수산업 생산증대, 피해감소에 기여

【농업】

□ (생산액) 자유무역협정(FTA) 발효전후 5년대비 연평균 생산액은 6.2조 원 증가

o 생산액 감소 추정치*는 5년 누적 9,753억 원, 연평균 1,951억 원으로 

사전영향평가(연평균 4,668억 원)보다 감소

* 실제 생산액과 FTA가 없었을 경우 도달할 수 있었던 생산액 간 차이

□ (보완대책 실효성) 농업인의 피해보전과 국내농업의 체질개선 및 

경쟁력 제고를 위해 총 20.5조 원(‘08~’16) 집행(5개 정책목표, 95개 사업)

o 계측가능사업(4.5조원) 대상 분석결과 생산액 증가효과는 5.3조 원

(115.7%, 연평균 2,636억원)

【수산업】

□ (생산액) 자유무역협정(FTA) 발효이후 수산업 연평균 생산액은 0.5조 원 증가

o 생산액 감소 추정치는 연평균 242억 원(수입효과만 고려), 169억 원(수출+

수입효과 고려)으로 사전영향평가(169억 원)보다 크거나 유사

□ (보완대책 실효성) 수산업 피해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

8,876억 원(‘08~’16) 집행(4개 정책목표, 27개 사업)

o 계측가능사업(6,644억 원) 대상 분석결과 생산액 증가효과는 8,871억 원

(연평균 986억 원)

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국내

대책과 조유미 사무관(☎ 044-203-414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